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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와 러시

아 월드컵 본선을

향한 일전을 앞둔

슈틸리케호가 1일

전술 훈련을 시작

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이끄는한국축구대표팀은이날오

전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

(NFC)에서 4일째소집훈련을했다

이날 훈련에는 한 명의 선수가 합류했

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인 장현수(광저우

푸리)는 중국 슈퍼리그가 진행 중인데도

한국에왔다

장현수의 가담으로 출퇴근 훈련을 하

는선수도 13명으로늘었다

장현수의 가담과 함께 이날은 앞선 사

흘동안의훈련내용과다소달랐다

그동안에는짧은패스와함께미니게임

을 통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

다 이날은 같은 내용으로 하면서도 전술

적인부분을더했다

수비의핵심인장현수가합류하면서골

키퍼를 제외한 12명의 필드 플레이어는 7

명과 5명의두팀으로나뉘어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7명이 공격을 하도록

하고 5명은수비를담당하도록했다

공격에 2명을더두면서 30초안에공격

을 끝내도록 했다 카타르전에 대비한 빠

른공격플레이를주문한것이다

30초가지나도록공격이제대로이뤄지

지 않으면 슈틸리케 감독의 휘슬과 함께

질책이나왔다 공수는다시교대됐다

뒷공간을파고드는훈련도진행됐다선

수들은 짧은 패스에 이어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훈련을소화했다

주장 기성용과 손흥민 곽태휘 등 너나

할 것 없이 훈련에 집중하며 구슬땀을 흘

렸다

전날 결혼식을올린김진수는신혼여행

도가지않고이날도훈련을소화했다

연합뉴스

김호철(62)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한국남자배구대표팀이국제무대

에첫선을보인다 2일개막하는 2017 국

제배구연맹(FIVB) 월드리그 국제남자

배구대회에서다

지난해극적으로 2그룹에서살아남은

한국은올해서울과일본네덜란드에서

3경기씩총 9경기의예선전을치른다

한국은 먼저안방인서울장충체육관

에서 2일 오후 7시 체코와 첫 경기를 치

르고 3일 오후 1시 슬로베니아 4일 오

후 2시 30분핀란드와맞붙는다

슬로베니아 대표팀에는 지난 시즌 V

리그에서 대한항공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밋차 가스파리니가 속해있어 이색

대결로도관심을끌전망이다

한국은 이어 2주차에는 일본 다카사

키로 건너가 슬로베니아(9일) 터키(10

일) 일본(11일)과 차례로 격돌한다 마

지막 3주차에는 네덜란드 원정길에 오

른다 한국은 네덜란드(17일) 체코(18

일) 슬로바키아(18일)와 마지막 3경기

를치른다

2그룹 상위 3팀은 호주 골드코스트에

서 개최국 호주와 함께 결선 라운드를

치른다 여기서우승한팀이 1그룹진출

티켓을가져간다

월드리그는참가국의실력에따라그

룹당 12개 팀씩 1그룹 2그룹 3그룹으

로 나뉘어 경기를 치르며 승강제가 적

용된다 한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2그룹

잔류다 3그룹으로 강등될 경우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표팀으로서

는 매우 중요

한대회다

그러기위해

서는 홈 3연전

에서 어떤 성

적을거두느냐

가 관건이다

홈경기를연속

으로 펼치게

되면선수들이컨디션을조절하는데유

리하다는장점이있다

한국은 베테랑 세터 한선수(대한항

공)와함께수술후재활중인문성민(현

대캐피탈) 재활이 필요한 전광인(한국

전력) 등이 빠져 전력이 약화했다는 평

가를받는다

김 감독은 공격수이강원(KB손해보

험)과 류윤식(삼성화재) 박주형(현대캐

피탈)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강원이

주공격을맡아야한다면서도 한명에

게만의존하는플레이는하지않을것이

다 여러 명이 골고루 공격에 가담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세터가 3명이나 발

탁됐다 노재욱(현대캐피탈) 이민규

(OK저축은행) 황택의(KB손해보험)가

컴퓨터 세터로 이름을 날렸던 김 감독

으로조련을받고있다

월드리그 출전만 7번째인 대표팀의

맏형이자 주장인 이선규(KB손해보험)

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대표팀에 불

러주셔서감사드린다젊은후배들과좋

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연합뉴스

공격 7수비 530초 안에 골을 넣어라

월드컵 대표팀 소집훈련 나흘째

카타르전공격빠르게빠르게

장현수합류김진수도구슬땀

2018 러시아월드컵예선카타르전을앞두고소집된축구국가대표팀의기성용(왼쪽)이 1일오전경

기도파주NFC에서열린훈련도중열린미니게임에서패스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나주장이야 막지마

남자배구 월드리그 오늘부터홈 3연전

김호철감독

예선9경기3위들어야결선행


